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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3월 2일(수) 14: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

민주당 선대위, ICT 프로젝트 이재명 AR 포스터 공개

“선거 벽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후보를 만나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유권자들의 다채로운 경험위해 다양한 ICT 기술 시도

- 2D 사진이 3D 영상으로! AR 포스터 속에 이재명 후보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메시지 담아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는 2일

(수) 오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AR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재명 AR 포스터'는 민주당 선대위의 ICT 프로젝트 중 하나

로, 선거 벽보나 공보물 등 평면의 이미지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가상 선거 

포스터를 구현한 것이다. 

  기존의 선거 벽보나 공보물은 종이로 인쇄된 평면(2D)으로, 선관위가 규정하는 

지면의 규격 내에 아주 짧고 단순한 정보만 담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

다보니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늘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벽보를 그냥 지나치

기 쉬운 현실이다.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특위는 단순한 2D 형태의 선거 벽보에 AR 기술을 접

목해 보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과 이재명 후보의 여러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재명플러스 앱의 ‘AR보기’를 통해 카메라를 실행한 뒤, 선거 벽보나 공보

물을 비추어보면 증강 현실 속에 생생하게 움직이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총 10가지의 AR 콘텐츠가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재생될 예정이다. 

  ‘이재명 AR 포스터’의 공개 브리핑을 맡은 윤영찬 미디어-ICT 특위 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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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 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

여할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유권자들이 이번 대

통령 선거에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메타버스, NFT, AI 그리고 

AR까지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캠패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재명 AR 포스터는 새로운 투표 인증 방식으로도 활용되는 등 다

양한 쓰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